
어명소 2차관,“GTX-A 개통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강조

- 10일「삼성~동탄」성남역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해빙기 안전관리 당부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10일(금) GTX-A노선(삼성~동탄)

성남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개통과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어 차관은 성남역 공사현황을 점검한 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작년 12월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24년

상반기 적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ㅇ “빠르고 편리한 GTX 서비스가 수도권 30분 출퇴근이라는 교통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통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24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또한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중점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ㅇ “해빙기 안전에 취약한 가시설 등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

하는 한편, GTX 개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중인 현장 관계자

들의 건강과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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